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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여린 존재들의
용감한 결의와 사랑을 그린 감동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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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사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떠는 아기 “사육사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떠는 아기 

코끼리에게 항상 옆에 있어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코끼리에게 항상 옆에 있어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육사 언니는 직감했을 겁니다. 도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육사 언니는 직감했을 겁니다. 도

시에 폭탄이 떨어지는 밤, 코끼리를 집에 데려갈 때마다 시에 폭탄이 떨어지는 밤, 코끼리를 집에 데려갈 때마다 

이웃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코끼리가 사고를 치지 이웃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코끼리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그 많은 먹이는 어떻게 구않을까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그 많은 먹이는 어떻게 구

하고, 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육사 언니는 그 어려하고, 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육사 언니는 그 어려

움을 다 이겨 냈어요. 아기 코끼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움을 다 이겨 냈어요. 아기 코끼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용감한 마음으로요. 사육사 언니는 작고 여린 않았어요. 용감한 마음으로요. 사육사 언니는 작고 여린 

아기 코끼리가 힘차게 자라서 거대한 코끼리가 될 날을 상아기 코끼리가 힘차게 자라서 거대한 코끼리가 될 날을 상

상하며 무서운 전쟁을 버텨냈을 거예요. 매일 자라는 아상하며 무서운 전쟁을 버텨냈을 거예요. 매일 자라는 아

기 코끼리의 새로운 모습에 기뻐하면서요. 작고 여린 존재기 코끼리의 새로운 모습에 기뻐하면서요. 작고 여린 존재

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끌어안는 마음은 세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끌어안는 마음은 세

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음이에요.”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음이에요.”

- 집필 우서희(서울자운초 교사, 《철학 버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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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코끼리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태국에 있는 어느 

코끼리 보호소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그 보호소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체험 일정으로 방문객이 코끼리 

어깨에 올라타 보호소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게 했어요.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제 옆자리에 있던 코끼리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코끼리 사육사에게 물어보았어요.

“코끼리가 왜 우는 거예요?”

“코끼리는 가끔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육사의 답변이 제 가슴 속에 남았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 아기를 낳고, 두 팔로 안고 오

랜 시간 함께 지나고 나서야 그 코끼리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코끼리는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다니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기 싫다고 반항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면

서요. 코끼리 보호소라는 곳에서 코끼리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어요.

코끼리의 눈물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르르 굴러다니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의 

아기 코끼리가 폭격을 맞고 있는 도시의 동물원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

을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마 이 아기 코끼리도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요. 다행히도 아기 코끼리 곁에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육사 언니가 있었습니다. 귀를 쓰다듬어 주는 사육

사 언니의 따뜻한 손길과 나지막한 목소리를 느끼면서 아기 코끼리는 눈물을 거두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었을 테지요.

사육사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떠는 아기 코끼리에게 항상 옆에 있어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육사 언니는 직감했을 겁니다.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는 밤, 코끼리를 집에 

데려갈 때마다 이웃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코끼리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그 

많은 먹이는 어떻게 구하고, 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육사 언니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 냈어요. 아기 코끼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용감한 마음으

로요. 사육사 언니는 작고 여린 아기 코끼리가 힘차게 자라서 거대한 코끼리가 될 날을 상상하며 무서운 

전쟁을 버텨냈을 거예요. 매일 자라는 아기 코끼리의 새로운 모습에 기뻐하면서요. 작고 여린 존재의 눈

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끌어안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음이에요.

우서희(서울 자운초 교사)

학부모,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철학 버스》가 있다.

인스타그램: @namuym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 https://blog.naver.com/namuym_wooseohee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의 매력

글 ⓒ 우서희 그림 ⓒ 엘란 랭킨, 2024

※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이!
독서 전

활동 1
꽃밭 위에서 아기 코끼리와 언니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어요. 책 제목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처럼 둘은 언

제나 함께하는 사이일 텐데요. 아기 코끼리와 언니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래 그림을 보고 마음껏 상상해 봐요.

예시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아픈 아기 코끼리를 수의사 언니가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만났다. 
뒤로 보이는 드넓은 풍경이 여행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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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육사라면?독서 중

활동 2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는 사육사가 동물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돌봐 

줍니다. 사육사가 되어 동물을 돌본다면 어떤 동물을 돌보고 싶은가요? 그 동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예시   판다를 돌보고 싶다. 판다에게 대나무와 죽순을 주고, 심심하지 않게 새로운 장난감도 만들어 줄 거다. 
똥과 오줌도 깨끗하게 치워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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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곁에 있어 주세요!
독서 후

활동 3
전쟁이 나자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아기 코끼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아기 코끼리를 

위해 사육사 언니가 몰래 동물원에 들어와 아기 코끼리를 돌봐줍니다. 여러분도 무서웠던 일이 있었나요? 그때 

내가 누가 내 곁에 있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런가요?

밤마다 커다란 기계가 

하늘을 날면서 

도시에 이상한 걸 떨어뜨렸어.

쾅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렸어. 

주황색 불꽃이 하늘 한가득 

환하게 넘실댔어. 

연기가 심하게 나서 

다른 동물들이 보이지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지? 

저 큰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난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귀가 아팠어.

그런데 내 옆엔 

아무도 없었어.

무서웠던 일 내 곁에 있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과 그 이유

예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둥이 
우르르 꽈광 쳐서 무서웠다.

예시  엄마, 엄마 잠옷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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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장난꾸러기 아기?독서 후

활동 4 아기 코끼리는 사육사 언니네서 지내면서 화초도 뜯어 먹고, 밀가루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변기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아기 코끼리처럼 여러분도 아기였을 때 어떤 장난을 쳤었나요?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예시   할머니가 요리하는 사이, 네가 소금통을 꺼내서 바닥에 흩뿌린 적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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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코끼리야, 우리 음악 들을까?독서 후

활동 5 아기 코끼리를 위한 장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음기, 뜨개질을 할 수 있는 털실, 사진, 책들이 보여요. 무서워

하는 아기 코끼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비어 있는 공간에 그림을 그려 멋지게 꾸며 보세요.

예시   화분, 당근 씨앗 예시  코끼리가 좋아하는 당근을 기를 수 있는 화분을 준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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